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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denture wear in the elderly individuals 
aged 65 years and older, and a total of 3,112 people were included. Methods: A complex sample chi-square test was performed 
for denture wear according to general, smoking, and smoking-related characteristics. Factors related to denture wear were 
assessed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mong non-smokers, present smokers were 4.192 times more 
likely to wear dentures, and former smokers were 2.195 times more likely to wear dentures. The average number of daily past 
smokers was 0.564 times less likely to wear dentures if they smoked 15 cigarettes or less per day. Conclusions: Smoking among 
the elderly and wearing dentures are related,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utilize a smoking cessation education program 
consider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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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65세 이상과 80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1960년대는 각각 2.9%와 0.2%에 불과하였지만 2020년 각각 15.7%와 3.6%로 상승하였으며, 
2067년에는 각각 46.5%와 20.7%의 수준에 도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변화와 의료비의 국민부담과 사회적 
부양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노인은 노화정도에 따라 신체기능의 저하나 기능장애 등의 다양한 건강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매우 밀접하다[3]. 
치아상실은 발음이나 외모에 영향을 주어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서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느낄 수 있으며,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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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흡연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치아상실은 구강기능을 저하시키고 저작이나 발음 등에 영향을 주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사회적으
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다[5]. 또한 흡연은 전신건강은 물론 구강건강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며, 치아착색, 구취 발생, 구강건조증, 구강
암 등 구강질환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타액의 자정작용에도 영향을 주며 치면세균막의 형성,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등의 발생에도 영
향을 미친다[6,7].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치아상실률은 2.4배, 무치악의 확률은 4.5배의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8]. 흡연에서 의치장착
의 비율이 높았으며[9], 흡연량과 치아상실과는 관련이 있기에 치아상실을 예방하고 현존치아수를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도록 금연정책을 실
시하는 등 상실치아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 흡연과 상실치아[10,11], 전신질환과 의치장착상태[9], 의치만족도[12], 현존치아수와 의치장착상태[4] 등 다양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의 흡연과 의치장착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의 흡연과 의치 장착여부의 관련성을 토대로 흡연
과 구강건강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며, 노인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맞춤형 노인 구강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구강병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제7기 2016년-2018년도 원시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2018-01-03-P-A). 건강설문조사와 구강검사와 구강검진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11,499명에서 
의치장착자 3,112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의치장착으로 상·하악 보철물의 상태에서 국소의치와 총의치 장착자와 상·하악 국소의치 및 총의치 필요자를 의치장

착으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미장착으로 재분류하였다. 독립변수에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총 5문항으로 성별은 ‘남’, ‘여’, 교육은 ‘초졸 이
하’, ‘중졸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건강보험종류는 ‘건강보험’, ‘의료급여’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음주는 ‘예’, ‘아니오’,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있
음’, ‘없음’로 재분류하였다. 흡연관련 특성에서는 흡연여부는 흡연, 과거흡연, 비흡연으로 재분류하였으며, 현재흡연자 하루 평균 흡연량은 ‘15
개비 이하’, ‘16개비 이상’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과거흡연자하루 평균 흡연량은 ‘15개비 이하’, ‘16개비 이상’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과거 흡연자 
흡연기간은 ‘15년 이하’, ‘16년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IBM SPSS program (ver. 21.0; IBM Corp., Armonk, NY,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설계에 알맞

는 복합표본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산추정(Kstrata)과 조사구(Pus), 가중치(w)를 적용하여 계획된 파일을 구성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 흡
연상태, 흡연특성에 따른 의치장착은 복합표본 교차분석(Complex sample 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의치장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복합표본 로지스틱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으로 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유의수준을 0.05로 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의치장착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치장착은 여자보다 남자가 48.5%으로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육에서는 초졸 이하가 

55.8%(p<0.001), 건강보험종류에서는 의료급여가 65.6%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음주는 ‘아니오’에서 52.8%(p<0.01)와 스트레스는 ‘없음’
에서 53.1%로 의치장착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p<0.001)<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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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연상태에 따른 의치장착
흡연상태에 따른 의치장착은 현재흡연이 72.7%로 가장 높았으며, 비흡연보다는 과거흡연 현재흡연 순으로 의치장착의 비율은 더 높았다

(p<0.001)<Table 2>.

Table 1. Denture wea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N(%)

Characteristics Division Total Denture wear χ2 (p*) No Yes
Gender Male 1,325   685 (51.5)   640 (48.5) 0.254 (0.653)

Female 1,787   925 (52.4)   862 (47.6)
Education ≤ Primary school 1,570   688 (44.2)   882 (55.8) 102.246 (< 0.001)

≥ Middle school 1,373   865 (62.8)   508 (37.2)
Types of health insurance Health insurance 2,839 1,516 (53.8) 1,323 (46.2) 28.061 (< 0.001)

Medical benefit   219    80 (34.4)   139 (65.6)
Drinking No   804   368 (47.2)   436 (52.8) 11.751 (0.005)

Yes 2,266 1,231 (54.3) 1,035(45.7)
Stress No   977   470 (46.9)   507 (53.1) 17.897 (< 0.001)

Yes 2,081 1,126 (55.1)   955 (44.9)
*by complex sample chi-square test 

Table 2. Denture wear according to smoking status     Unit: N(%)

Characteristics Division Total Denture wear χ2 (p*) No Yes
Smoking Present smoking   265    84 (27.3) 181 (72.7) 76.637 (< 0.001)

Past smoking   855   450 (54.1) 405 (45.9)
Non-smoking 1,942 1,062 (55.4) 880 (44.6)

*by complex sample chi-square test

3. 흡연특성에 따른 의치장착
흡연특성에 따른 의치장착은 현재 하루 평균 흡연량은 15개비 이하는 73.2%, 16개비 이상이 43.1%였으며(p<0.001), 과거흡연자 하루 평균 

흡연량은 15개비 이하 37.2%, 16개비 이상 49.6%였다(p<0.001). 과거 흡연자 흡연기간은 15년 이하 38.4%, 16년 이상이 48.8%로 나타났다
(p<0.05)<Table 3>.

Table 3. Denture wear according to smoking characteristics    Unit: N(%)

Characteristics Division Total Denture wear χ2 (p*) No Yes
Present average smoking (1 day) ≤ 15  196    62 (26.8)   134 (73.2) 56.297 (< 0.001)

≥ 16 2,915 1,548 (53.9) 1,367 (43.1)
Past smokers (1 day) ≤ 15   417   245 (62.8)   172 (37.2) 21.896 (< 0.001)

≥ 16 2,694 1,365 (50.4) 1,329 (49.6)
Past smokers smoking period ≤ 15  193   113 (61.6)    80 (38.4) 7.868 (0.015)

≥ 16 2,894 1,478 (51.2) 1,416 (48.8)
*by complex sample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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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치장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치장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비흡연자를 기준으로 현재흡연자 4.192배, 과거흡연자 2.195배로 의치를 장착할 확률이 높았다

(p<0.001). 과거흡연자 하루 평균 흡연량은 16개비 이상보다 15개비 이하에서 0.564배 의치 장착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p<0.01)<Table 4>.

총괄 및 고안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강의 상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노화의 양상은 다

양하게 나타나며 정도에 따라 구강기능의 저하는 전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3]. 특히 흡연은 전신질환의 유해요소로서 작용하는 가 하면 구강
질환 유발인자로서 구강환경에서도 구강점막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13].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흡연과 의치장착에 관련
성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치 장착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높았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의료급여에서 의치장착은 높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조[13]와 진 등[14]의 연구에서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의치장착 필요도에서 비 수급노인에 비해 1.62배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교육수준이나 흡연여부가 치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4]으로 작용하기에 노인집단에 의치 장착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노인구강
보건정책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치과방문을 통하여 구강검진이나 조기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상태에 따른 의치장착은 현재흡연이 72.7%로 가장 높았으며, 비흡연보다 흡연에서 의치장착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황과 김의 연구
[9]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비흡연보다 흡연에서 의치 장착의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의 흡연행태와 의치장착 유무는 관련
성이 있는 점으로 보아 흡연은 노인의 치아결손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배제할 수 없으며, 생애주기에 구강건강증진을 위하 교육프로그램을 통
하여 지속적인 구강관리와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흡연특성에 따른 의치장착에서 현재 하루 평균 흡연량은 16개비 이상보다 15개비 이하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과거흡연자 하루 평균 흡연
량은 16개비 이상이 더 높았고, 과거 흡연자 흡연기간은 16년 이상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조[13]의 연구에서는 흡연강도는 최소한의 흡연의 경
우에도 의치장착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김 등[15]은 노인의 경우 금연이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이들도 다소 많지만 흡연은 건강상 위
험한 생활습관이므로 흡연을 낮추고 금연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금연계획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였다. 금연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
는 기회를 마련하고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 생각된다.

의치장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현재흡연자와 과거흡연자에서 의치 장착할 위험이 높았으며, 과거 흡연자 하루 평균 흡연량에서는 16
개비 이상에서 의치 장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대표적인 구강건강 문제는 치아상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치아의 기능을 회
복시켜 주고 구강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방안으로 의치 장착이 이루어지고 있다[16]. 김 등[4]은 현존 치아수에 관련된 요인으로 흡연에 관
한 구강보건교육이나 금연교육 등을 강화해야한다고 하였다. 송과 정[17]은 대상자가 다르기에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연간 음주 빈도가 높
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경우 흡연율은 높다고 하였다. 생애주기에 흡연에 관한 교육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구

Table 4. Factors affecting denture wear   

Characteristics Division Denture wear
aOR 95% CI p*

Smoking (Ref. = Non - smoking) Present smoking 4.192 2.100 - 8.369 < 0.001
Past smoking 2.195 1.692 - 2.847 

Present  average smoking (1 day) 
(Ref. = ≥ 16)

≤ 15 1.166 0.539 - 2.522   0.697

Past smokers (1 day)                        
(Ref. = ≥ 16)

≤ 15 0.564 0.406 - 0.782   0.001

Past smokers smoking period      
(Ref. = ≥ 16)

≤ 15 0.685 0.454 - 1.033   0.071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characteristics of subject 
adjusted; Education, Drinking, Stress, Types of health insurance
Cl: confidence interval, aOR: adjusted odd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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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흡연의 습관 또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하는 과정에 대상자의 연령이나 학력 등을 고려하
여 흡연과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을 통해 금연계획에 맞추어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전문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을 활용하였지만 단면연구이기에 흡연과 의치장착여부와의 직
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 다소 한계가 따르므로 향후 연구시에는 연령별, 연도별 흡연율에 따른 의치 장착률의 관련성 등에 관한 심도있
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의치 장착은 흡연과 연관성이 깊고 의의가 있는 연구로서 흡연이 결과적으로 
노인구강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에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2016년-2018년) 원시자료를 활용하였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흡연과 의치 장착의 관련성을 분석

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총 3,112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치장착 여부는 학력이 낮을수록, 의료급여에서 높게 나타났다(p<0.001). 음주는 ‘아니오’에서(p<0.01), 

스트레스는 ‘없음’에서(p<0.001) 의치장착은 높게 나타났다.
2. 흡연상태에 따른 의치 장착은 비흡연보다 과거흡연, 현재흡연에서 의치장착은 더 높게 나타났다(p<0.001).
3. 흡연특성에 따른 의치장착에서 현재 하루 평균 흡연량은 15개비 이하(p<0.001), 과거 흡연자 하루 평균 흡연량은 16개비 이상(p<0.001), 과거 

흡연자 흡연기간은 16년 이상(p<0.05)에서 의치장착은 높게 나타났다.
4. 의치장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비흡연자를 기준으로 현재흡연자 4.192배, 과거흡연자 2.195배 의치를 장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p<0.001). 과거흡연자 하루 평균 흡연량은 16개비 이상보다 15개비 이하에서 0.564배 의치 장착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p<0.01).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흡연과 의치장착은 관련성이 있으므로,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고려한 노인 금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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